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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과

정이며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한다. 중년기는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

로 성숙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인 인생의 변화를 맞이한다. 중년기에 경험하는 갱년기 역시 누구나 

경험하는 과정으로 노화과정에 적응해 나가는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정의 한 단계로 볼 수 있다[1]. 노화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경험의 

차이는 노화과정 적응에도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화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2].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의 과도기이며 생물학적 능력이 감

퇴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 커지는 시기로 40~60세에 해당된다

[3].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 사이에서 조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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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 왔던 많은 것을 갑자기 상실해 버린 것 

같은 허무함과 의미상실의 위기를 겪는 시기이자[4] 자녀의 독립과 

결혼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에 의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다[1]. 중년기에 경험하는 갱년기 증상은 호르몬 불균형

으로 인한 생리적인 현상으로 여성들의 삶에 있어 독특한 경험이고, 
개인 또는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4] 약 80%의 

사람들이 중년기에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다[5]. 현대사회에서 중년

여성은 저 출산, 가사노동의 기계화에 의해 늘어난 여유시간, 높아진 

교육수준과 경제수준, 사회참여 확대, 사회적 지위 및 가치관의 변

화 등의 영향으로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

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지만[6],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 가사부담, 남성중심의 조직구조 등과 같은 현실

적인 여건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때로는 우울증을 초래하는 등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7]. 이러한 중년기의 심리적 변화를 잘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불안, 우울, 신경과민과 같은 정신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6], 신체적, 사회적 활동저하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저하

시킨다[7]. 특히 호르몬 변화와 폐경과 같은 신체적인 변화와 상실을 

통해 심리적 노화를 많이 경험하는 중년여성은[8,9] 이러한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9]. 

노화불안은 개인의 개별적 노화과정과 관련되어 두려움과 과정이 

아닌 상태로 늙었다는 것과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며[10], 
노화현상에서 파생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에서 야기된 불안

상태이다[11]. 현대사회는 개인이나 사회인식의 변화로 노후생활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길어진 노년기를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중년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가지 변화를 맞이하게 되며 그로인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12] 이 시기는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 사이에서 조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생리적, 사회적 

경험을 반영하여 중년 이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단계이다

[4]. 따라서 노년을 준비하는 중년여성이 보다 긍정적으로 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노화불안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화불안을 다룬 연구들은 심리적 안녕감[9,12,13], 삶
의 만족도[2], 사회적지지[13,14], 자기효능감[12,13,15]등과의 관계

를 파악하였거나, 중년 전·후기[16], 성인여성[9], 중년이후 여성[8]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들[8,11,12], 노인을 수

용하는 태도를 다룬 연구[8], 노화불안척도의 타당화 연구[17] 등이 

수행되어 왔다. 또한 중년기 40대부터 50대에 노화불안이 최고에 

달하며 노화의 두려움 및 불안이 높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18].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노화불안 측정도구로는 Lasher와 Faulkender 

[19]가 개발한 Anxiety about Aging Scale (AAS)과 Watkins 등

[10]이 개발한 Anxiety about Aging Scale for the Elderly (AASE)

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노화불안을 다룬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AAS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노화와 관련된 불안(노인접촉 불안, 상
실불안, 심리적 걱정, 외모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되었으며, 
각 연령대가 같은 의미의 노화불안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10]. 이에 Watkins 등[10]이 AAS를 수정 및 

보완하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ASE를 개발하였

다. 그런데, AAS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도구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9]. 또한, 중년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체계의 상실과 진행될 노화에 

대한 대처와 같은 심리정서적인 측면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으므

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존 도구로는 노화불안을 측정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노화불안 측정도

구를 개발하여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의 정도를 사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노화과정에 대한 적응과 노년기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개
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도

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도구개발과정 

구체적 도구개발단계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구성요인 도출 

도구의 구성요인은 Lasher와 Faulkender [19]의 이론적 기틀을 

바탕으로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예비도

구의 개념적 기틀을 완성하였다. Lasher와 Faulkender [19]는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초월적의 4가지 영역에서 노화불안을 설명하였

으나, 초월적 영역은 죽음과의 직면, 과거와 현재의 삶의 의미 탐구, 
실존적인 정체성 확립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죽음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중년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신체적 변화의 차이가 반영

되어 노화사실을 인지하는 정도, 노화나 노인을 대하는 태도, 나이

15

www.jkan.or.kr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측정도구

https://doi.org/10.4040/jkan.2019.49.1.14



를 먹어감에 따라 생기는 삶에 대한 여유를 관련요인으로 하여 인식

적 영역을 도출하였다. 문헌검색은 2000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출판 및 검색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외검색어는 middle 

aged women and aging anxiety와 aging anxiety이며, 국내 검색어

는 중년여성의 노화불안과 노화불안이었다. 총 1,299건의 문헌이 검

색되었으며 중복문헌 178건의 제외하고 제목검토를 통한 1차 분석

에서 121건의 문헌이 선별되었다. 선별된 문헌은 초록검토를 통한 2

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40개의 본문을 검토하였다. 이 중 관련성이 

적은 문헌 17개를 제외한 23문헌을 최종으로 분석하였다. 문헌고찰

을 통해 신체적 영역에서는 건강에 대한 염려, 외모의 변화, 심리적 

영역에서는 심리적 불안, 회피, 상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여가 준비

와 사회적 지지기반, 인식적 영역에서는 노화에 대한 인지와 태도의 

변화가 영역별 주제로 도출되었다. 

또한, 현재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자 40대

에 직업을 가진 여성과 전업주부, 50대에 직업을 가진 여성과 전업주

부로 나누어 총 12명의 중년여성(40~59세)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5월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대상자를 추천받아 이들로

부터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는 눈덩이 표본방법으로 선정한 

후 대상자와 개별적으로 면담 장소 및 날짜와 시간을 사전협의 하여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의 장소에서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1회당 면

담 소요 시간은 40분 내외였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하고, 현장노트

에 기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은 ‘늙어감에 대해 생각해 본적

이 있습니까?’,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껴 본적이 있습니까?’,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은 주로 어떤 때 느끼십니까?’, ‘나이가 들

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었다. 심층면

담의 분석은 4단계로 진행하였으며, 1단계에서는 면담내용을 필사 

한 후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의미있는 진술을 도출하고, 2단계에서

는 중년여성의 노화불안과 관련된 의미있는 내용의 구절이나 문장

을 선택하여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였다. 3

단계에서는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로서 의미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

터 의미를 도출하였고,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를 통합하여 12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주제는 신체적인 변화, 우울, 죽음불

안, 외로움, 회피, 노인 이미지, 노후준비, 상실, 미래에 대한 걱정, 노
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수용, 노후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 

문헌고찰에서 도출된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구성요인과 심층면담

을 통해 도출된 경험현상의 공통적인 요인을 통합하여 예비도구의 4

개 영역(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인식적 영역)과 각 영역별 하위영역

(신체적 변화, 심리적 불안, 회피, 상실, 관계망의 변화, 노후준비, 노
인 이미지, 인식의 변화, 긍정적 태도)을 도출하였다. 

2) 2단계: 예비도구 개발

(1)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

1단계를 통해 도출된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완성하였

다. 예비문항은 신체적 영역 6문항, 심리적 영역은 3개의 하위영역 

14문항, 사회적 영역은 3개의 하위영역 10문항, 인식적 영역은 2개의 

하위영역 14문항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노화불안 관련 연

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수 1인이 예비문항의 내용을 검토

한 결과,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이라면 노화에 대한 여성만의 독특한 

불안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성으로서 외모변화에 따른 매력의 

상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며, ‘사진을 찍거나 거울 속 내 

모습을 보기가 싫다’ 등의 문항은 신체적 변화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문

장의 정련과정을 거쳤다.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예비도구는 총 44문

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개발된 예비도구는 여성건강간호학을 전공한 간호학과 교수 2인, 
도구개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2인, 노인전문간호사 1인, 여성

전문병원 간호부장 2인으로 구성된 7인의 전문가 집단에게 2회에 걸

쳐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1차 검증 과정에서 유사의미는 통합하

고 의미전달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모호한 문구 등은 수정·보완하고, 
동일한 검사 시행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연습 효과의 가능성을 예

방하고자 1차 평가시점으로부터 10일후 2차 검증을 시행하였다[20]. 

전문가들에게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 계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산출을 위해 ‘전혀 타당하지 않다’를 1점, ‘타당하지 않다’를 

2점, ‘타당하다’를 3점, ‘매우 타당하다’를 4점으로 한 4점 척도로 평

가한 후 I-CVI (Item level-Content Validation Index)가 .78이상의 

문항을 선정하여 예비도구를 구성하였다[18]. 각 문항에서 타당도 

점수가 2점 이하로 낮은 문항에 대해서는 평가 사유의 기술을 부탁

하였고 각 문항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자

유롭게 기술하도록 설명하였다. 1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16문항의 

I-CVI 지수가 .78 미만으로 삭제되었다. 삭제된 문항들은 중년여성

의 노화불안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

의 문항은 다른 문항과 중복되었다. 1차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4개영

역, 28문항을 도출하였다. 2차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I-CVI 지수가 

.78 미만이었던 ‘늙어 감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67)’, ‘노인에 대해 

이해 못했던 것이 점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50)’,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감을 느낀다(.67)’의 3문항을 삭제하여 25문항의 중년여

성의 노화불안 측정 예비도구를 확정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한 어휘

의 정확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문학교수 1인에게 예

비문항에 대한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으며, 25문항의 예비도구를 개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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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중년여성(40~59세) 25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G

시에서 실시하였다. 예비도구의 문항이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어렵거

나 모호한 문장은 없는지,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는지, 척도의 

등급은 적절한지, 응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대한 내용을 질문하

였으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의견은 없었다. 예비조사결과, 문항 이해 

정도, 응답 소요 시간, 문항의 배치나 문항 길이 적절성 등에 문제가 

없어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3) 3단계: 예비도구 검증 

예비도구의 검증은 중년여성 20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수렴, 판별 타당도, 동시 타당도와 신뢰

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예비도구의 검증을 위한 대상자 수는 개발된 문항의 5~10배수가 

적당하며[21], 40문항 이하의 요인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200명이 

적당하므로[22] 예비도구의 문항 수(25문항)을 고려하여 중년여성

(40~59세)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나 응답이 불충분한 

대상자를 제외한 201명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2) 윤리적 고려와 자료수집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연구자 소속기관의 기관연구윤

리심의위원회의 승인(AJIRB-SBR-SUR-17-016)을 받았다. 자료수

집은 2017년 10월에 실시되었으며, 3개 지역(S시, A시, G시)의 여성

문화회관을 통해 기관장의 승인 하에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

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는 것을 설명한 후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받

았으며,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타당도 검증 

예비도구의 타당도는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의 수렴타

당도와 판별타당도, 동시타당도 검증으로 실시하였다. 

(4) 신뢰도 검증

예비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

출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7.3세(±5.19)로 범위는 40세에서 59세까지

이며 40대가 133명(66.2%)이었고, 161명(80.1%)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기혼이 181명(90.0%), 136명(67.7%)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

며, 교육정도는 대학졸업 이상이 149명(74.1%)으로 가장 많았다. 가

족의 월평균소득은 351만 원 이상이 147명(73.1%) 으로 가장 많았으

며, 가족형태는 157명(78.1%)이 핵가족(부부와 자녀만 동거)이었고 

117명(58.2%)이 확대가족(시부모, 부모, 조부모 등과 동거)과 살았

던 경험이 있었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현재의 건강상태는 98명

(48.8%)이 건강하다고 하였으며, 61명(30.3%)이 갱년기증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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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r) 40~49 133 (66.2)

50~59 68 (33.8)

47.32±5.19

Range 40~59 

Occupation Yes 161 (80.1)

No 40 (19.9)

Marriage type Married 181 (90.0)

Single 16 (8.0)

Divorce 3 (1.5)

Widow 1 (0.5)

Religion Yes 136 (67.7)

No 65 (32.3)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3 (1.5)

High school 49 (24.4)

≥College 149 (74.1)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8 (4.0)

201~250 11 (5.5)

251~300 11 (5.5)

301~350 24 (11.9)

≥351 147 (73.1)

Family type Nuclear family 157 (78.1)

Couple only 14 (7.0)

Extended family 24 (11.9)

Alone 6 (3.0)

Extended family  

experience

Yes 117 (58.2)

No 84 (41.8)

Perceived current  

health status 

Very healthy 31 (15.4)

Healthy 98 (48.8)

Average 60 (29.9)

Unhealthy 12 (5.9)

Menopausal symptoms Yes 61 (30.3)

No 140 (69.7)

M=Mean; SD=Standard Deviation.



고 하였다(Table 1).

2. 타당도 검증

1) 문항분석

문항의 타당도는 개발된 25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로 검증하였다. 왜도 값이 절대값 1.96보다 

작은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계수가 .30이상

을 문항 선정기준으로 하였다[23]. 표준화된 왜도 값이 -1.23~0.57

의 범위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정규분포 함을 확인하였다. 문항-총

점 간의 상관성이 너무 낮은 경우 해당변수가 요인분석에 적합하지 

않으며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위에 언제든지 나

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요인적재 값 .28), ‘늘어날 여가 시간을 대

비해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요인적재 값 .11)와 ‘노

화과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요인적재 값 .23), ‘내가 하고 있는 일

은 나이가 들어도 잘 할 자신이 있다’(요인적재 값 .27)의 문항-총점

간의 상관계수 값이 .30이하로 낮아 문항을 삭제하였다. 나머지 문

항의 상관계수는 .36~.74로 적절하였으며, 21문항의 Cronbach’s α값

은 .92였다(Table 2).

2)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분석을 통해 적절성이 확보된 21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

행하였다. 요인추출은 고유값(eigen value) 1이상,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누적변량 60.0%이상, 요인적재량 .40이상을 기

준으로 하였다[24].

요인분석 시행 전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ai-

ser-Meyer-Olkin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KMO 값은 .9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하였으며, Bartlett 구형성검정

은 Chi-Square 값이 2241.11 (p<.001)로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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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tem-CVI, Mean, Internal Consistency of the Aging Anxiety Scale for Middle-Aged Women 

Item CVI M±SD

Corrected 

item to total 

correlation

Cronbach’s 

a if the item 

was

deleted

1. I feel my body is not the same as before. .83 3.79±0.86 .36 .91

2. I feel that there are more and more physical limitations in my activities. .83 3.49±0.90 .45 .91

3. I am afraid menopause will cause me a health problem. 1.00 3.25±1.03 .53 .91

4. I don’t like seeing myself changing when I look in the mirror. 1.00 3.02±1.01 .58 .91

5. I am afraid my appeal as a woman is fading away. 1.00 2.92±0.97 .54 .91

6. I am afraid my life will be boring as I get older. 1.00 2.54±0.99 .71 .90

7. I am afraid the people around me will not need me. 1.00 2.52±0.84 .73 .90

8. I am afraid I will be left alone. 1.00 2.68±0.97 .73 .90

9. I feel a little uneasy about the rest of my time. .83 2.99±1.02 .60 .91

10. I do not know what to do with the rest of my life. .83 2.52±0.89 .68 .91

11. I am afraid I will look old and ugly. 1.00 2.83±1.01 .70 .90

12. I do not want to think about how I am getting old. 1.00 3.05±0.95 .36 .91

13. I am afraid there are fewer things I can decide or do myself. .83 2.90±0.92 .67 .91

14. I feel I can not learn new things more quickly than before. 1.00 3.46±0.86 .38 .91

15. I am afraid I will have to face financial difficulty in my old age. .83 3.25±1.02 .56 .91

16. I think as you grow older, you need something to trust and count on. .83 3.81±0.85 .42 .91

17. There are always people around to help me. 1.00 2.47±0.83 .28 .91

18. I think I need to learn something for my extend spare time. .83 3.97±0.79 .11 .91

19. I am afraid people will ignore me when I get older. 1.00 2.62±0.92 .67 .91

20. I am afraid I will be able to portray the elderly as alienated. 1.00 2.66±1.00 .74 .90

21. Life seems to be satisfactory even when I’m older. 1.00 2.75±0.78 .60 .91

22. I know a lot about the aging process. .83 2.83±0.81 .23 .91

23. I’m confident I’ll do my job well when I get older. 1.00 2.68±0.86 .27 .91

24. I think I will feel more relaxed as I get older. .83 2.76±0.86 .54 .91

25. I think I will be wiser than I am now. .83 2.81±0.94 .41 .91

Cronbach’s a 25 item total=.91; Cronbach’s a 21 item total=.92  

Range of skewness of items=-1.23~0.57; Kurtosis of items=-0.95~2.67

CVI=Content Validity Index; M=Mean; SD=Standard Deviation.



[25] 직각회전(varimax)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extraction method)을 통하여 요인

을 추출한 결과 21개의 문항에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누적

변량은 전체 분산의 62.9%이었다. 21개 문항 모두 고유값이 1.0이상

이었으며, 공통성은 .43~.77사이, 요인적재량 .44~.86사이의 값으로 

측정되어 공통성 .40이상, 요인적재량 .40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였다

[21]. 그러나 7번 문항 ‘주위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두

렵다’, 11번 문항 ‘늙고 추한 모습으로 보일까봐 걱정이다’, 21번 문항 

‘늙어갈수록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20번 문항 ‘노인들

의 소외된 모습이 내 모습이 될 것 같아 두렵다’가 요인 1과 요인 2

에 교차적재(cross-loading)되어 이들 문항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았

다. 결과적으로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

는 심리적 불안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3번 문항 ‘폐경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생길까봐 두렵다’의 경우도 

요인 1과 요인 3에 비슷한 적재량을 보였는데, 이는 폐경으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한 걱정이 현재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

도 있기 때문에 신체적 영역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신체적 영

역에 포함하였다. 요인 1에 적재된 7번 문항 ‘주위사람들이 나를 필

요로 하지 않을까봐 두렵다’와 21번 문항 ‘늙어갈수록 인생이 재미없

을 것 같아 걱정이다’는 요인 2에 .40이상으로 분류되었으나 다른 요

인에도 .30이상으로 분류되고 이 문항을 제외하였을 경우에도 

Cronbach’s α값의 변화가 거의 없어 인자 복합성(factor complexity)

에 의해 삭제하였다[26]. 

1차 요인분석 결과 삭제된 2문항을 제외하고 19문항으로 2차 요

인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3). KMO값은 .89이며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Chi-Square값이 1804.61 (p<.001)로 유의하여 모형적합성

이 확인되었다. 2차 요인분석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

인 수는 총 4개로 누적변량은 63.0%이었다. 요인 1은 8문항으로 요

인적재값은 .62~.75이었고, 요인 2는 4문항 요인적재값 .42~.87, 요인 

3은 4문항 요인적재값 .44~.80, 요인 4는 3문항 요인적재값은 

.69~.82이었다. 최종 문항은 총 4개요인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은 개념적 기틀과 요인적재값이 가장 크게 부하된 문항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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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Loadings and Eigen Value 

Factor No. Item F1 F2 F3 F4
Commu

nality

Social valueless 9 I feel a little uneasy about the rest of my time. .75 -.01 .20 .09 .65

15 I am afraid I will have to face financial difficulty in my old age. .69 .19 .02 .16 .54

20 I am afraid I will be able to portray the elderly as alienated. .69 .01 .38 .29 .70

19 I am afraid people will ignore me when I get older. .67 .10 .34 .17 .61

8 I am afraid I will be left alone. .66 .18 .28 .25 .61

13 I am afraid there are fewer things I can decide or do myself. .66 .29 .07 .29 .60

10 I do not know what to do with the rest of my life. .64 -.03 .26 .35 .60

16 I think as you grow older, you need something to trust and  

count on.

.62 .23 -.07 -.03 .44

Physical weakness 1 I feel my body is not the same as before. .10 .87 .05 .03 .76

2 I feel that there are more and more physical limitations in my  

activities.

.15 .85 .08 .14 .78

14 I feel I can not learn new things more quickly than before. .15 .79 .09 .08 .66

3 I am afraid menopause will cause me a health problem. .46 .42 .19 .10 .43

Concern about 

changes in  

appearance

12 I do not want to think about how I am getting old. .02 -.02 .80 .17 .67

4 I don’t like seeing myself changing when I look in the mirror. .22 .24 .75 .17 .70

5 I am afraid my appeal as a woman is fading away. .40 .09 .70 -.05 .67

11 I am afraid I will look old and ugly. .50 .18 .44 .29 .56

Expectations of  

old age

24* I think I will feel more relaxed as I get older. .23 .11 .10 .82 .75

25* I think I will be wiser than I am now. .10 .05 .08 .80 .65

21* Life seems to be satisfactory even when I’m older. .31 .13 .19 .69 .63

Eigen value 4.52 2.62 2.46 2.37

Explained variance (%) 23.8 13.8 12.9 12.5

Cummulative variance (%) 23.8 37.6 50.5 63.0

KMO (Kaiser-Meyer-Olkin)=.89, χ2=1804.61 (p<.001) 

Communality (≥.40)

*24, 25, 21 are reverse items.



거로 하여 명명하였다. 요인 1은 ‘사회적 무가치감’으로 포함된 문항

에서 요인적재값이 가장 큰 문항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막연

한 불안감을 느낀다’이며, ‘노후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질까 봐 걱정

이다’, ‘노인들의 소외된 모습이 내 모습이 될 것 같아 두렵다’, ‘더 나

이 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스스로 결정하거

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적어질까봐 두렵다’, ‘나 혼자 남겨지게 

될까봐 불안하다’, ‘남은 인생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이

가 들수록 믿고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문항으로 

23.8%의 설명력을 가졌다. 이 요인은 사회적 지지기반의 상실, 경제

적 자립, 사회적 시선, 외로움 등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나 걱정 등 심리적 걱정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걱정을 포함하는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무가치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 ‘활동을 할 때 신체적 

제약이 점점 많아진다고 느낀다’, ‘새로운 일을 예전보다 빠르게 습득

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폐경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생길까봐 두렵다’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력은 13.8%이었다. 진행 중인 신체의 

변화를 느끼면서 노화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나는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어 ‘신체적 기능 약화’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거울을 볼 

때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기가 싫어진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점

차 사라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 ‘늙고 추한 모습으로 보일까봐 걱정

이다’의 4문항으로 12.9%의 설명력을 가졌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외모에 대한 두려움과 그러한 변화로부터 노화의 의미를 

인식하게 되고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외모변화에 

대한 걱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12.5%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나

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더욱 여유로워 질 것 같다’, ‘나이가 들면 지

금보다 현명해 질 것 같다’, ‘나이가 더 들어서도 삶이 만족스러울 것 

같다’로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여유로움을 역설적으로 설명

하고 있어 ‘노년에 대한 기대’로 명명하였다.

개발된 도구는 총 4개의 요인으로 요인1 ‘사회적 무가치감’ 8문항, 
요인2 ‘신체적 기능 약화’ 3문항, 요인3 ‘외모변화에 대한 걱정’ 4문

항, 요인4 ‘노년에 대한 기대’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문항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개발된 도구의 전체 문항과 추출된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고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속성-다문항 매트

릭스(multitrait-multiitem matrix)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각 

문항과 문항이 속한 하부척도와의 관계를 겹치는 문항을 통제한 후 

계산된 상관계수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19개의 문항과 문항이 속한 

하부척도에 대한 상관계수가 .41 에서 .73 사이의 값으로 모두 .40이

상이므로 문항에 대한 수렴타당도가 모두 수립되었다. 또한 각 문항

이 그 문항과 그 문항이 속하지 않는 다른 하부척도와의 상관계수의 

2배의 표준오차 값보다 크게 나타나 성공률은 87.7%로 판별타당도

가 검증되었다. 제시한 문항수의 80.0%이상을 만족하면 인정 가능

하므로 판별타당도 또한 검증되었다. 

4) 동시타당도 검증

개발된 측정도구가 개념의 속성을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동시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측정도구와 Lasher와 Faulkender [19]의 AAS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개발된 도구와 AAS는 정적인 

상관관계(r=.70, p<.001)를 보여 동시타당도가 검증되었다[27].

3. 신뢰도 검증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

하여 검증하였다(Table 5). 내적일관성은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가 새로운 도구일 경우 .70이상, 개발된 성숙된 도구일 경우 .80 이

상이면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27].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측정도구 전체 19문항의 

Cronbach’s α값은 .91이고, 각 요인의 Cronbach’s α값은 .76~.88로 

내적일관성이 수립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

으로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시도된 방법론적 

연구이다. 개발된 도구는 중년여성 201명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

도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19문항 4개의 하위 요인 ‘사회적 무가치

감’, ‘신체적 기능 약화’, ‘외모변화에 대한 걱정’과 ‘노년에 대한 기대’

로 구성되었다(Appendix 1). 

Lasher와 Faulkender [19]의 AAS는 노화에 관련된 심리적 측면

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개념을 25

세 이하부터 74세 이상까지 7단계의 연령대에서 임의 표출한 312명

의 대상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로 만들어졌다. 노년인 74세 이상의 노

인들과 25세 이하의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노화’나 ‘노화불안’의 의

미가 같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 연령대마다 노화불안에 대

한 지각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10]. 특히 폐경으로 인한 신

체적 상실을 통해 마음의 노화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중년여성은 연

령이 증가할수록 발생할 사회적 지지체계의 상실과 현재보다 진행될 

노화에 대한 대처와 같은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

하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노화에 대하여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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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만

들어진 도구로 한국인의 문화적 배경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

는 노화불안 측정도구로 제한점이 있다[9]. 본 연구에서 개발한 노

화불안 측정도구는 우리나라 중년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신체

적 변화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인 ‘사회적 무가치감’은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무가치감

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할 경우 더욱 증가되며[8,11,28] 이러한 

사회적 무가치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장이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 목표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이 강조되는 현대 사

회에서 자기능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이나 취미 및 문화 활동, 자원봉

사활동 등의 사회활동이 중년여성이 느끼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

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29]. 불확실성에 대

한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당면한 현실인 경우에는 더욱 불안

할 수 있으며 남은 인생에 대한 자각과 신체적인 변화에 민감하고 

신체적 변화가 큰 중년여성인 경우 노화에 대한 불안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9,17,18,30].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의 집단속에서 역할수행의 변화, 사회적 관계유지와 지위의 변화 

및 상실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변화되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측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9].

두 번째 요인인 ‘신체적 기능약화’ 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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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the Mean, Standard Deviation, Factor and Reliability of the Aging Anxiety Scale for Middle-Aged Women 

Factor M±SD 1 r (p) 2 r (p) 3 r (p) 4 r (p)
Cron

bach’s a

Factor 1. Social valueless (8 items) 23.42±5.62 1 .88

Factor 2. Physical weakness (4 items) 13.99±2.85 .46 (<.001) 1 .79

Factor 3. Concern about changes in appearance (4 items) 11.81±3.02 .63 (<.001) .38 (<.001) 1 .77

Factor 4. Expectations of old age (3 items) 8.31±2.12 .53 (<.001) .30 (<.001) .42 (<.001) 1 .76

Total 57.54±13.63 .91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Finding of Multi-trait/Multi-item Matrix Analysis 

Factor No. Item

Correlation between each item and  

total scores of sub-factor

F1 F2 F3 F4
2Standard

Error

Social valueless 9 I feel a little uneasy about the rest of my time. .68 .26 .44 .31 .08

15 I am afraid I will have to face financial difficulty in my old age. .60 .39 .36 .35 .09

20 I am afraid I will be able to portray the elderly as alienated. .73 .30 .62 .47 .07

19 I am afraid people will ignore me when I get older. .68 .33 .56 .40 .09

8 I am afraid I will be left alone. .69 .42 .55 .43 .07

13 I am afraid there are fewer things I can decide or do myself. .68 .44 .41 .46 .07

10 I do not know what to do with the rest of my life. .67 .26 .50 .48 .08

16 I think as you grow older, you need something to trust and count on. .46 .33 .26 .20 .12

Physical weakness 1 I feel my body is not the same as before. .26 .68 .22 .17 .08

2 I feel that there are more and more physical limitations in my activities. .35 .70 .28 .26 .07

14 I feel I can not learn new things more quickly than before. .31 .63 .26 .19 .10

3 I am afraid menopause will cause me a health problem. .49 .41 .41 .31 .12

Concern about  

changes in  

appearance

12 I do not want to think about how I am getting old. .20 .20 .52 .20 .14

4 I don’t like seeing myself changing when I look in the mirror. .47 .35 .68 .35 .08

5 I am afraid my appeal as a woman is fading away. .52 .30 .59 .23 .09

11 I am afraid I will look old and ugly. .64 .39 .51 .44 .12

Expectations of  

old age

24* I think I will feel more relaxed as I get older. .46 .28 .35 .70 .10

25* I think I will be wiser than I am now. .34 .17 .23 .55 .12

21* Life seems to be satisfactory even when I’m older. .52 .31 .42 .55 .11

*24, 25, 21 are reverse items.



기에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화 즉, 예전과 다른 신체적인 변

화와 능력저하에서 불안을 더욱 느낀다[17,18]. 건강상의 문제가 하

나씩 늘어가면서 신체적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제약이 따를 것임을 

인식하면서 늙어감을 느끼기 때문이다[30]. 폐경으로 인한 건강문제

가 생길까봐 두렵다는 문항은 신체적 변화를 묻는 문항이었음에도 

‘사회적 무가치감’에도 비슷한 값으로 적재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하

고 있다. 

과거에는 건강상태를 임상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평가하였으나 최

근에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10,12,13]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예측함에 있어서 

개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강조되고 있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노

화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15,30,31]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하는 사람의 노화불안이 더 낮았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나쁘게 인식하면서 노화불안이 높아질 수 있

으므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 요인인 ‘외모변화에 대한 걱정’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중년여성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모의 변화를 두려워하며, 그러

한 외모의 변화로부터 노화를 인식하고 민감하게 느끼며 회피하려 

한다[9,21,32].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변화로 인한 노화에 대

한 걱정이 많으므로[8,30,31] 중년여성이 자신의 외모변화 자연스러

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요인인 ‘노년에 대한 기대’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요

인은 삶의 여유로움과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노화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다. 심층면담에서 중년여성은 현재를 즐기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흰머리에서 노인의 현명함과 지혜를 떠올리며 노인으로서의 

기대감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는 노화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부정적 경험, 개인적 편견과 왜곡에서 비롯될 수

도 있으며[2,33]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내면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가

지게 되고[8] 경제적으로도 노후가 준비된 경우는 오히려 노년에 대

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수용 또한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수용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감소되고, 자기수용 

능력의 증진은 우울과 불안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12,30]. 따라서 중년여성은 노화불안과 같은 부정

적인 정서를 경험할지라도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포

함한 심층적인 자기탐색과 자기인식 과정을 통해 노화불안을 낮추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측정도구는 노화불안이

라는 개념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문항 수에 영향을 받아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

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90이상의 Cronbach’s α값을 보이면 같은 

내용을 반복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문항수를 줄일 필요가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가 .90이하이므로 최종 19

개 문항 수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항의 설명력을 나타내

는 총 분산이 62.98%로 도구의 합리적인 총 분산을 60%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24]에도 부합하고 있다. 동시타당도 검증에서 

AAS [19]와 상관관계가 유의하여 노화불안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검증을 통해 측정도구의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문항들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높으며, 다른 문

항들과는 차별이 되어 개념고유의 속성을 측정하고 있다.

특히 문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수가 많

지 않아 중년여성들의 노화불안 정도를 측정하는데 효율적이며, 심
층면담을 통해 실제 경험을 반영하여 개발된 도구이기 때문에 중년

여성이 경험하는 노화불안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 외국에서 개발된 기존의 도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되었기에 적용 가능성이 높아 추후 

간호 중재 및 연구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일반화에 한

계가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도

구의 19문항과 4개의 구성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다

양한 연령의 대상자에게 측정하였던 노화불안을 중년여성에게 특화

된 측정 가능한 도구를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중년여성들의 노화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개발된 중년여성의 노화

불안 측정도구는 사회적 무가치감 8문항, 신체적 기능 약화 4문항, 
외모변화에 대한 걱정 4문항, 노년에 대한 기대 3문항으로 4개의 하

위영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개발되어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분포하며 전체 도구의 총 점수 범위는 

19~9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문항수가 적으면서도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향후 중년여성이 가지는 노화불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간호 지식체의 축적 및 중재개발 등 관련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추후 본 도구를 활용하여 중년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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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측정도구(Aging Anxiety Scale for Middle-Aged Women)

다음 문항들은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느끼시는 바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5

2. 활동을 할 때 신체적 제약이 점점 많아진다고 느낀다. 1 2 3 4 5

3. 새로운 일을 예전보다 빠르게 습득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4. 폐경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생길까봐 두렵다. 1 2 3 4 5

5.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6. 거울을 볼 때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기가 싫어진다. 1 2 3 4 5

7.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 1 2 3 4 5

8. 늙고 추한 모습으로 보일까봐 걱정이다. 1 2 3 4 5

9. 노후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다. 1 2 3 4 5

10. 노인들의 소외된 모습이 내 모습이 될 것 같아 두렵다. 1 2 3 4 5

11. 더 나이 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2.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 1 2 3 4 5

13. 나 혼자 남겨지게 될까봐 불안하다. 1 2 3 4 5

14. 스스로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적어질까봐 두렵다. 1 2 3 4 5

15.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1 2 3 4 5

16. 나이가 들수록 믿고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더욱 여유로워 질 것 같다. 1 2 3 4 5

18.*나이가 들면 지금보다 현명해 질 것 같다. 1 2 3 4 5

19.*나이가 더 들어서도 삶이 만족스러울 것 같다. 1 2 3 4 5

� 대상: 중년여성(40~59세).

� 도구 사용법: 하위영역별 점수를 모두 합한 값을 총점으로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음을 의미함.

� 신체적 기능 약화(문항1~4), 외모변화에 대한 걱정(문항5~8), 사회적 무가치감(문항9~16), 노년에 대한 기대(문항 17~19는 역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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